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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롭게 등장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성공적으로 원내에 진입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선거를 약 한 달여 앞두고 창당된 조국혁신당은 캠페인 기간 동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왔으며 선거 결과 원내 3당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개혁신당 또한 지역구 의석을 획득한 데에 

더해 비례대표 봉쇄조항을 넘기며 원내 진입에 성공하였다.  

본 보고서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들 신당 투표에 대한 정치적 결정 요인을 탐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많은 이들이 예측하듯 기존 거대 양당에 대한 불만족이 이들 정당의 성공에 기

여하였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불만족이 신당 투표 결정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쳤는가? 

저항 투표가 일어났다면, 이들은 기존 정당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한 것인가, 일시적으로 항의하는 것

인가? 본 보고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전략적 저항 투표의 관점에서 구한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본 보고서는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신당 투표 

결정 요인에 집중한다 점을 밝힌다. 조국혁신당이 지역구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고, 개혁신당 또한 

43개 지역구에만 공천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언급되는 “신당 투표자”란 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 투표한 유권자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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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당 투표자는 누구인가 

 

1) 인구 사회학적 특성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을 비례대표 정당으로 투표한 유권자의 인구 사회

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국혁신당 투표자의 경우 남녀 비율이 비슷한 반면, 개혁신당 투표

자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조국혁신당에 투표했다고 응답한 유권자 중 약 53%가, 개혁신당에 

투표했다고 응답한 유권자 중 약 71%가 남성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국혁신당은 40-50대의 지지를, 개혁신당은 20대와 50대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50

대 응답자 전체의 약 34%가 조국혁신당에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나 조국혁신당이 50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혁신당 투표자의 경우 약 23%가 50대, 약 22%가 20대

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20대의 약 10%가 개혁신당에 투표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조국혁신당은 호남 지역 유권자의 지지를, 개혁신당은 강원·제주 지역 유권자의 지지

를 받았다. 광주·전라 지역 응답자의 약 43%가 조국혁신당에 투표하였다고 답하였고, 강원·제주 지

역 응답자의 약 10%가 개혁신당에 투표하였다고 답하였다.  

넷째, 두 정당 모두 중산층 및 상위층의 마음을 움직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400-

500만원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약 30%, 500-600만원이라고 답한 유권자의 약 26%가 조국혁신당에 

투표하였고, 월평균가구소득이 600-700만원이라고 대답한 응답자의 약 8.6%가 개혁신당에 

투표하였다. 

 

2) 이념 

신당 투표자들의 투표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들의 정치적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표 1>은 각 정당의 투표자들이 스스로 본인의 이념을 주관적으로 평가한 결과의 평균값을 

보여준다. 주관적 이념평가는 0점에서 10점까지의 11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0점은 매우 진보, 

5점은 중도, 10점은 매우 보수를 뜻한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조국혁신당 투표자들의 평균 이념은 

3.67점으로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이는 더불어민주당 투표자들의 평균 이념 점수인 

3.54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흥미로운 점은, 조국혁신당 투표자들이 조국혁신당보다 더불어민주당을 

이념적으로 가장 가까운 정당으로 평가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국혁신당 투표자를 

더불어민주당 투표자와 구분하기 어렵다. 개혁신당의 경우 평균 5.41점으로 스스로를 중도 성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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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로 보고 있으며 이념적으로 개혁신당과 가장 가깝다고 평가하였다. 

<표 1> 정당별 투표자들의 본인 및 정당에 대한 이념 평가 평균값 

 
더불어민주당 

투표자 

국민의힘 

투표자 

조국혁신당 

투표자 

개혁신당 

투표자 

본인 이념 평가 3.54 6.40 3.67 5.41 

더불어민주당 

이념 평가 
3.21 2.45 3.39 2.96 

국민의힘 

이념 평가 
7.75 7.42 8.12 7.44 

조국혁신당 

이념 평가 
2.77 1.94 2.27 2.77 

개혁신당 

이념 평가 
5.54 4.03 5.68 5.47 

이념적으로 

가장 가까운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3) 지지 정당 

아래의 <표 2>는 신당 투표자들이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 분포를 보여준다. 

먼저, 조국혁신당 투표자의 약 44%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약 19.5%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개혁신당 투표자의 경우 개혁신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유권자가 약 29.3%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밝힌 경우는 약 

9.7%에 지나지 않았다. 

<표2> 비례대표 선거에서 신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지지 정당 

지지 정당 조국혁신당 투표자 개혁신당 투표자 

더불어민주당 140 (44.03%) 3 (3.66%) 

국민의힘 5 (1.57%) 8 (9.76%) 

녹색정의당 4 (1.26%) 0 (0%) 

새로운미래 0 (0%)  1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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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1 (0.31%) 24 (29.27%) 

조국혁신당 62 (19.50%) 0 (0%) 

기타/지지 정당 없음/모름 106 (33.33%) 46 (56.10%) 

N 318 82 

 

4) 22대 총선 지역구 투표 선택 

그렇다면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신당에 투표한 유권자들은 지역구 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

에 투표했을까? 아래의 <표 3>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및 개혁신당에 투표했다고 응답한 

유권자들의 지역구 선거에서의 투표 선택을 분류한 것이다. 조국혁신당 투표자 대부분(81.3%)은 지

역구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했다. 지역구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했다고 응답한 

조국혁신당 투표자는 약 4%에 그쳤다.“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슬로건이 현

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례대표 선거에서 개혁신당에 투표했다고 응답한 유권자의 약 37%는 지역구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약 32%는 개혁신당을 선택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개혁신당 투표자의 상당수인 

약 22%가 지역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조국혁신당 투표자들이 

국민의힘을 외면한 것과는 다른 행태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투표자들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그룹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표 3> 비례대표 선거에서 신당을 선택한 유권자의 지역구 선거 투표 선택 

지역구 선거 투표 후보자 정당 
비례대표 선거: 

조국혁신당 투표자 

비례대표 선거:  

개혁신당 투표자 

더불어민주당 256 (81.27%) 17 (21.79%) 

국민의힘 13 (4.13%) 29 (37.18%) 

녹색정의당 2 (0.63%) 1 (1.28%) 

새로운미래 2 (0.63%) 2 (2.56%) 

개혁신당 11 (3.49%) 25 (32.05%) 

기타정당 27 (8.57%) 1 (1.28%) 

무소속 4 (1.27%) 3 (3.85%) 



 

 

EAI 발표전문 

 

 

 

6 

 

ⓒ EAI 2024 

모름 3 (0.94%) 4 (4.88%) 

N 318 82 

5) 21대 총선 및 20대 대선 투표 선택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 투표한 유권자들은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어느 

정당을 지지했을까? <표 4>와 <표 5>는 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 

투표한 응답자들의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투표 선택 분포를 보여준다. 먼저, 조국혁신당 

투표자 대부분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한 민주당 지지자들이었다. 

조국혁신당 투표자의 약 80%가 지난 21대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투표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약 34%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당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에 동시에 

투표했다고 답한 유권자 또한 32.7%(104명)에 달한다. 

<표 4> 조국혁신당 투표자들의 21대 총선 투표 선택 

 21대 지역구투표 21대 비례대표 투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252 (79.25%) 108 (33.96%)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24 (4.09%) 11 (3.46%) 

정의당 25 (7.86%) 64 (20.13%) 

국민의당 

 

7 (2.20%) 

열린민주당 

 

71 (22.33%) 

민생당 

 

1 (0.31%) 

기타 0 (0%) 10 (3.14%) 

투표하지 않았다/모르겠다 28 (8.8%) 46 (14.47%) 

N 31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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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개혁신당 투표자들의 21대 총선 투표 선택 

 21대 지역구투표 21대 비례대표 투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22 (26.83%) 6 (7.32%)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27(32.93%) 20 (24.39%) 

정의당 1 (1.22%) 12 (14.63%) 

국민의당  14 (17.07%) 

열린민주당  3 (3.66%) 

민생당  1 (1.22%) 

기타 32 (39.02%) 26 (31.7%) 

투표하지 않았다/모르겠다 6 (7.32%) 23 (28.05%) 

N 82 (100%) 

 

한편, 개혁신당 투표자의 상당수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을 선택하였다. 

개혁신당 투표자의 약 33%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하였다고 응답하

였고, 약 24%는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투표하였다고 답하였

다. 당시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에 투표했다고 답한 유권자 또한 약 

20%(16명)에 이른다. 흥미로운 점은 개혁신당 투표자의 약 27%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했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는 개혁신당 투표자 그룹이 국민의힘 이탈자와 더불어민주당 이탈자가 

합쳐진 형태의 것임을 시사한다. 

주지할 만한 특징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투표자 중 상당수가 지난 21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거대 양당이 아닌 제 3당에 투표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투표자의 약 48%은 

지난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정의당 등 군소정당에 투표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마찬가지로, 개혁신당 

투표자의 약 68%가 지난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군소정당에 투표하였다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표 6>은 신당 투표자들의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에 대한 분포를 보여준다.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 투표자의 80%는 이재명 후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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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투표자의 63%는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응답하였다. 

<표 6> 신당 투표자들의 20대 대선 투표 선택 

대선 투표 후보 조국혁신당 투표자 개혁신당 투표자 

이재명 256 (80.5%) 11 (13.41%) 

윤석열 19 (5.97%) 52 (63.41%) 

기타/투표안함/모름 43 (13.52%) 19 (23.17%) 

N 318 82 

 

6) 요약: 신당 투표자의 정치적 특성 

조국혁신당 투표자 상당수는 진보적 유권자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이념

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가깝다고 느끼는 유권자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더불어민

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를 지지했거나 비례대표에서 제 3당을 지지했다. 반면, 개혁신당 투표자 

상당수는 중도적 유권자로, 현재 기존의 거대 양당을 지지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으며 개혁신당을 지

지하거나 이념적으로 개혁신당에 가깝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미래통합당과 그 후보를 지지한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분포를 통해 크게 두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신당 투표자들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기존의 거대 양당 지지자들이었다. 이들은 이번 

선거에서 표를 제 3당으로 이전하여 양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신당 투표자의 

대부분은 지난 비례대표 선거에서 이미 제 3의 군소정당에 투표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이미 

기존 양당에 대하여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출해 오던 유권자일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신당 투표자는 기존 정당에 대한 불만으로 제 3정당에 표를 이전한 “저항 투표자”인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의 다음 장은 이러한 저항 투표의 관점에서 신당 투표 결정 요인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3. 신당 투표의 정치적 결정 요인: 저항 투표의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EAI)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 실시한 유권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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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당 투표자의 투표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는 보고서 말미의 <표 10>에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통계 결과를 “저항 

투표”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몇 가지 결과를 짚어 논하고자 한다.  

 

1) 저항 투표 이론  

저항 투표 이론에 따르면 유권자는 기존에 자신이 지지하던 거대 정당과 그 정당의 인물에 실망했을 

때 이에 대한 불만족의 표시로 다른 정당에 전략적으로 투표할 수 있다. 단순다수 양당제 하에서는 

경쟁하는 반대 정당에 투표를 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저항 투표가 일어나기 어렵지만 비례 다당제 

하에서는 기존 정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도구로서 저항 투표가 보다 손쉽게 사용될 수 있

다. 이러한 저항 투표는 영국의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ic Party), 오스트리아의 오스트리아 

자유당(Freiheitliche Partei Österreichs), 캐나다의 신민주당(New Democratic Party) 등 각국의 

여러 제 3 정당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Bowler and Lanoue 1992; Bergh 2004; Kang 

2004). 한국의 경우에도 지난 여러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저항 투표 효과가 확인되었다. 강원택 

(2002)은 14대, 15대 대선에서 거대 정당이나 정치, 경제 전반에 대한 불만족과 제 3 후보에 대한 

투표가 연관이 있음을 보였고, 그의 또 다른 연구에서 17대 총선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투표가 저항 

투표와 관련이 있음 또한 보였다(강원택 2004). 나아가, 김성훈(2002)은 16대 총선에서 소수당에 대

한 지지가 기존 정당의 정책 수준의 하락으로 인한 불만족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였다. 주민혜(2018) 

또한 20대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에서 국민의당에 대한 투표가 저항 투표의 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

였다.  

강원택(2002)의 한국의 제 3 정당 및 제 3 후보 지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기존 정당에 지

지가 제 3 정당으로 이전되는 두 가지 매커니즘이 존재한다. 첫째, 제 3 정당에 진심으로 호감을 느

껴 기존 정당에 대한 지지를 완전히 철회하고 새로운 정당으로 지지를 이전하는 “지지의 완전한 이

전”이다. 이 경우 다음 선거에서 기존에 지지하던 정당으로 돌아갈 유인이 적다. 둘째, 기존 정당에 

대한 실망과 정치적 불만족을 표현하기 위하여 잠시 투표 선택을 바꾼 “지지의 일시적 이전”이다. 이 

경우에는 기존에 지지하던 정당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충족되면 기존 정당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

이 높다. 저자는 허쉬만(Hirchman 1970)의 이론을 바탕으로 첫 번째 저항 투표의 형태를 기존 정당

에 대한 “이탈(exit)”, 두 번째 저항 투표의 형태를 “항의 (voice)”로 보았다(강원택 2002, 162).  

저항 투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기존 지지 정

당에 대한 실망과 불만족이 높아야 한다. 둘째, 지속 가능한 실질적인 대안 정당이 존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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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다양한 제 3 정당 후보가 등장한 바 두 번째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

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조국혁신당의 경우 선거를 약 한 달여 앞두고 창당되어 지속적으로 20퍼센

트 전후의 지지율을 보여 유권자에게 이 정당의 실질적으로 성공 가능한 대안 정당이라는 시그널을 

준 바 있다.  

이처럼 대안 정당이 존재하는 가운데, 기존 정당에 대한 불만족은 신당에 대한 투표로 이어

졌을까?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당에 대한 정치적 불만족을 측정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1) 

기존 거대 정당에 대한 비호감도, 2) 기존 정당의 공천 과정 불만족, 3)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불만

족의 세 가지 형태의 정치적 불만족을 측정하고 이것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투표에 영향을 미

쳤는지 분석한다.  

 

2) 정치적 불만족 (1): 기존 거대 정당에 대한 비호감도 

유권자의 저항 투표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기존 정당에 대한 정치적 불만족 정도를 측정

하는 것이 요구된다. 유권자의 기존 정당 정치에 대한 불만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지표로 정당호오도를 들 수 있다. 정당호오도란 각 정당에 대한 호의적이거나 부정적인 느낌을 계량

화한 것이다. 특정 정당에 대하여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는 것은 그 정당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시행한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 이루어

진 설문조사는 정당호오도를 0점에서 100점 사이로 측정하였는데, 0점은 특정 정당에 대한“대단히 

부정적인 느낌”, 50점은 “호의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느낌”, 100점은 “대단히 호의적인 느낌”을 

나타낸다. 

<표 7>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투표한 응답자와 개혁신당에 투표한 응답자의 각 

정당에 대한 호오도 평균을 전체 응답자 평균과 비교한 것이다. 먼저, 조국혁신당 투표자들은 

조국혁신당(68점)을 가장 호의적으로 보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65.5점) 또한 비슷한 정도로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 상당수가 지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반면 조국혁신당 투표자들은 개혁신당(22.5점)과 

국민의힘(11.5점)을 매우 부정적인 느낌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개혁신당 투표자들은 

개혁신당(57점)을 가장 호의적으로 여기고, 그 외 정당은 모두 부정적인 느낌으로 평가하였다. 

개혁신당 투표자의 상당수가 지난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을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부정적(32.8점)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은 이들 대다수가 국민의힘에 실망하는 등 불만족스러운 

변화를 겪은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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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22대 국회의원 선거 신당 투표자들의 정당호오도 

 조국혁신당 투표자 개혁신당 투표자 전체 응답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더불어민주당 호오도 65.509 19.886 26.549 21.912 43.348 30.456 

국민의힘 호오도 11.491 16.601 32.829 24.851 35.456 32.213 

조국혁신당 호오도 67.994 24.82 18.244 22.099 31.774 32.005 

개혁신당 호오도 22.472 22.51 57.049 26.631 24.021 23.875 

 

<그림 1>과 <그림 2>는 본 연구의 핵심 분석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에서 정당호오도의 

한계효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첫째,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에 

대하여 부정적인 느낌을 가질수록, 그리고 조국혁신당에 호의적인 느낌을 가질수록 조국혁신당에 

투표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에 대하여 부정적인 느낌을 가질수록 개혁신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아지며 

개혁신당에 호의적인 느낌을 가질수록 이에 투표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경험적 결과는 기존의 저항 투표 이론이 설명하는 바와 일맥상통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항 투표는 기존의 정당이 불만족스러울 때 그리고 지속 가능한 실질적 대안 정당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기존 정당에 대한 부정적 느낌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특정 신당에 대한 호의적 느낌이 강할수록 그 신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저항 투표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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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당호오도가 조국혁신당 투표에 미치는 영향 

 

 

<그림 2> 정당호오도가 개혁신당 투표에 미치는 영향 

 

 

3) 정치적 불만족 (2): 기존 정당의 공천 과정 불만족 

기존 정당에 대한 불만족은 선거 기간 동안 기존 정당의 공천 과정이 불만족스러운 데에서도 기인할 

수 있다.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귀하는 각 정당의 총선 후보자 공천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의 설문조사 문항을 활용하였다. 분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천 과정을 “못한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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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와 “매우 잘못했다”라고 응답한 불만족 유권자를 1, 그 외 유권자를 0으로 재코딩하였다.  

아래의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조국혁신당 투표자 중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 불만족한 

유권자는 약 32%로 전체 응답자 중 민주당 공천 과정에 불만족한 응답자 비율(약 51%)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와 달리, 개혁신당 투표자 중 민주당 공천 과정에 불만족한 유권자의 비율은 

약 72%로 매우 높았다. 한편, 조국혁신당 투표자 중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불만족한 유권자 비율은 

약 78%로 전체 응답자 평균(약 61%)을 훨씬 상회하였다. 개혁신당 투표자 중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불만족한 유권자는 약 68%로 이 또한 전체 응답자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표 8> 22대 국회의원 선거 신당 투표자들의 기존 정당 공천 불만족 정도 

 조국혁신당 투표자 개혁신당 투표자 전체 응답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더불어민주당 공천 불만족 .324 .469 .72 .452 .506 .5 

국민의힘 공천 불만족 .777 .417 .683 .468 .613 .487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흥미로운 결론이 도출되었다. 국민의힘 공천과정에 불만족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조국혁신당에 투표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에 불만족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개혁신당에 투표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공천과정에 불만족한 유권자의 조국혁신당 투표 확률은 약 

25%로, 그렇지 않은 유권자의 투표 확률인 20%보다 높게 나타났다. 비슷하게,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에 불만족한 유권자의 개혁신당 투표 확률은 약 7%로, 그렇지 않은 유권자의 투표 확률인 

4%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 공천과정에 대한 불만족이 개혁신당에 투표에 미치는 효과나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에 대한 불만족이 조국혁신당에 투표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4) 정치적 불만족 (3):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불만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에 대한 정치적 불만족이 신당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설문조사 문항을 활용하였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11점 척도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0점은 “매우 못한다”, 5점은 “보통”, 10점은 “매우 잘한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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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전체 응답자 평균 점수는 

3.179점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 투표했다고 답한 

유권자의 윤 대통령 국정운영 평균 점수는 이보다 훨씬 낮았다. 조국혁신당 투표자가 평가한 윤 

대통령 국정운영 평균 점수는 1.101점, 개혁신당 투표자의 평균 점수는 2.488점으로 매우 낮다. 

신당 투표자의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불만족 정도가 매우 높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표 9> 22대 국회의원 선거 신당 투표자들의 대통령 국정운영 불만족 정도 

 조국혁신당 투표자 개혁신당 투표자 전체 응답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1.101 1.739 2.488 1.887 3.179 2.897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개혁신당 투표자의 경우에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신당 투표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점수가 낮을수록 개혁신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아진다. 아래의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매우 잘했다”인 10일 경우 개혁신당에 투표할 확률은 

0.01로 거의 0에 가깝고,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매우 못했다”일 경우 개혁신당에 

투표할 확률은 약 0.9로 증가한다. 

<그림 3> 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가 개혁신당 투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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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 10>은 본 연구의 핵심인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종합적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10> 신당 투표 결정요인 모델 

 
모델 1: 조국혁신당 투표 모델 2: 개혁신당 투표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정치적 

불만족 

더불어민주당 호오도 -.01* .006 -.019* .01 

국민의힘 호오도 -.019*** .006 -.027*** .008 

조국혁신당 호오도 .055*** .005 -.027*** .008 

개혁신당 호오도 -.021*** .005 .077*** .008 

민주당 공천 불만족 -.189 .235 1.17*** .419 

국민의힘 공천 불만족 .557** .225 -.076 .354 

윤석열정부 국정운영 평가 -.074 .06 -.301*** .09 

이슈  

태도 

민주당 공천 이슈 .705*** .229 -.12 .34 

김건희여사 명품백 이슈 -.232 .293 -1.044*** .404 

의사 정원 이슈 -.174 .205 -.281 .344 

이종섭 호주 대사 이슈 .178 .262 .192 .428 

윤석열-한동훈 갈등 이슈 -.12 .213 .372 .356 

물가 상승 이슈 -.384* .231 -.313 .353 

민주당-진보당 연합 이슈 -.252 .216 -.335 .352 

이념  응답자 이념 .062 .063 .234*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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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이념거리 -.163*** .06   

개혁신당 이념거리   -.367*** .118 

관심도 정치관심도 .471*** .118 .826*** .191 

정당 

성향 

무당파 .042 .339 -.234 .395 

21대 총선 3당 투표 .388** .196 .552 .339 

거대정당의 양극화 불만족  -.095 .24 -.181 .345 

야당지지 성향 .124* .072 -.123 .115 

통제 

변수 

응답자 성별 -.785*** .199 -.263 .339 

응답자 세대 .302*** .072 .206* .114 

응답자 주거형태  .271* .15 -.196 .238 

서울/경기 -.238 .57 -1.444** .686 

호남 .014 .601 -.582 .765 

충청 -.392 .622 -2.148** .869 

대구/경북 -.389 .653 -1.47* .79 

부산/경남 -.366 .608 -1.676** .757 

응답자 월소득 .093** .041 .0004 .066 

응답자 학력 -.145 .091 .135 .156 

상수항 -4.912*** 1.112 -5.146*** 1.628 

N 13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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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square 681.09*** 302.37*** 

Log likelihood -383.8201  -168.42214  

Pseudo R2  0.4701 0.4730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p<.01, **p<.05, *p<.1 

 

4. 마치며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성공은 유권자들의 기존 거대 양당에 대한 실망감

이 커지면서 신당으로 투표를 이전하여 불만족을 표현하고자 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

겠다. 연구 결과 유권자의 정치적 불만족은 기존 거대 양당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인 느낌, 공천 과

정에서의 불만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한 정당에 대한 실망감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의 정도가 심화될수록 신당에 대한 투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저항 투표가 일어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항 투표가 일어나는 매커니즘은 크게 기존 정당으로부터의 완전한 

이탈, 그리고 기존 정당에 대한 일시적 항의 두 가지로 나뉜다. 그렇다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 투표한 유권자들은 기존 지지 정당을 완전히 이탈한 것일까? 아니면 기존 

지지 정당에 일시적으로 항의하는 것일까? 본 보고서는 조국혁신당 투표자의 경우 민주당에 대한 일

시적 항의의 의미로 저항 투표를, 개혁신당 투표자의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대한 완전한 이탈의 

결과로 저항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표 11>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 투표한 유권자들의 몇몇 정치적 특성의 최빈값을 

요약한 것이다. 표가 주지하듯이 조국혁신당 투표자의 대다수는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했던, 

현재에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이념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유권자들이다. 

현재 시점에서 기존에 지지하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은 

일시적으로 민주당에 항의의 표현을 하기 위하여 조국혁신당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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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신당 투표자의 정치적 특성 요약 

  
조국혁신당 투표자 

최빈값 

개혁신당 투표자  

최빈값  

현재 

지지하는 정당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이념적으로 가장 가까운 정당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22대 총선 지역구 투표 후보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과거 

20대 대선 투표 후보 이재명 윤석열 

21대 총선 지역구 투표 후보 정당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21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 정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반면 개혁신당 투표자는 대부분 과거에는 미래통합당을, 현재에는 개혁신당을 지지하고 이념

적으로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유권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혁신당 투

표자들의 상당수가 과거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개혁신당 투표자들은 국민의

힘 이탈자와 민주당 이탈자가 모인 그룹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의 경우와 달리 기존 양당 모두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고 개혁신당을 가깝게 여긴다는 점에서 개혁신당 투표자들은 일시적인 항의보다

는 완전한 이탈의 의미로 저항 투표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유권자가 저항 투표를 할 때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중 어느 정당에 투표할지 결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일까? 첫째, 유권자가 특정 신당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으

로 느낄수록, 다시 말해, 정당호오도가 높을수록 그 정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았다. 둘째, 유권자들

은 본인의 이념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정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았다. 조국혁신당과 응답자와

의 이념 거리가 가까울수록, 개혁신당과 응답자와의 이념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권자는 해당 정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정치관심도가 높을수록 신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

아진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보다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종합적으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신당 투표는 

정치관심도가 높은 유권자가 기존 정당에 대한 실망과 불만족을 경험한 결과이며 대안 정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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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에 대하여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념적으로 가깝다고 느낄 때 그 정당에 투표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조국혁신당 투표자는 민주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항의의 목소리를 냈고, 

개혁신당 투표자는 기존 거대 양당 모두에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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